
나그네를 사랑하라,,,
     2024년2월안태영선교사 기도편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10:19) 

2016년 부터 중동에 있는 난민들을 프랑스 툴루즈로 초청하고 정착시키는 사역을 프랑스 개혁교회 소속의 난
민구호단체랑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초청 가정으로 2016년 이라크 난민 하짐 가족, 두 번째
로는 2018년 시리아 난민 다니엘 가족, 세 번째로는 2022년 압둘라 가족, 네 번째로는 2023년 지미 가족이 
차례대로 프랑스 툴루즈에 정착하였습니다.  
난민들이 프랑스에 도착한 이후에 이들을 프랑스에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하고 
비자, 병원진료, 자녀들 학교 입학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프랑스 정식 체류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는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불어를 알지 못하는 난민들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업무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도착 이후 최소 1년 동안은 일을 할 수도 없고, 프랑스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월 집세와 핸드폰, 인터넷,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6년 부터 시작
된 이 사역으로 현재 4가정이 무사히 정착 하였고 올 초 신년모임에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말씀 처럼 전쟁으로 하루 아침에 나그네 된 이들의 처지를 돌보는 것이  
역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도착한 이라크 난민 하짐 가정

2022년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압둘라 가정

2018년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다니엘 가정

2023년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지미 가정



프랑스 영주권 획득한 다니엘 
다니엘은 2018년에 프랑스에 도착했는데 약 6년
만에 프랑스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작년 9월
에 4명인 다니엘 가정이 프랑스 영주권을 신청하
는 1,000유로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울 때
에 이를 지원해 주었는데 최근에 영주권을 획득해
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가정은 시리아
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오랫동안 기독교 
가정이어서 더 마음이 많이 쓰였던 난민이었습니
다. 이들이 프랑스에서 더 잘 정착하여 살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난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 
2024년 1월말에 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신년모
임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
의 삶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싫은 기색없이 밤이나 
낮이나 난민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이들의 아픔
에 진심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프
랑스 개혁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난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
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
럽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난민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고충과 아픔, 어려움을 돌아 보며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하
면 막막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이들의 삶을 맡기며 기도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4가정의 난민들이 계속해서 프랑스에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2. 4가정의 난민들이 그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갈 수 있도록 
3. 앞으로도 더 많은 난민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4. 난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5. 5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난민돕기 자선음악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프랑스 영주권을 받고 기뻐하는 시리아 난민 다니엘

신년 모임에 함께한 난민가정들과 자원봉사자들


